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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LLE DECOR           BOOK EDITION(왼쪽) 가구예술가 최병훈의 실루엣. 반듯한 중절모는 어느새 그의 상징이 되었다. 

(오른쪽) 그가 작업을 하기 전에 그리는 먹 드로잉. 동양적인 작품의 형태가 힘찬 선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.

ARTISTIC JOURNEYARTISTIC JOURNEY
가구예술가 최병훈은 20년 넘도록 이어진 파주 작업실과의 여정을 ‘좋은 여행’이라 표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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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층 스튜디오 한쪽에 놓인 도면대와 알바 알토 스툴 위에 놓인 수많은 도형 자. 오래전 사용한 도구들이 작업실의 오랜 역사를 짐작하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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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층 작업실에는 언제나 기계 굉음이 가득하다. 나무 표면을 곱게 갈아주는 벨트 샌더 뒤로 다양한 형태의 형판이 걸려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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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LLE DECOR           BOOK EDITION절친한 친구인 사진작가 배병우가 찍어준 사진 앞에 놓인 작품은 검은 화강암과 카본 파이버로 제작한 ‘afterimage of beginning 08-288’. 흑단과 자연석을 조합한 옷걸이는 

‘afterimage 03-212’. 오크 소재의 사이드 테이블에는 그가 여행 중에 구입한 아프리칸 오브제가 올려져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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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의 파주는 문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다. 논밭과 나무만 무성하던 이곳에 가구예술가 최병훈은 

작업실을 세웠다. 1층은 작업공간, 2층은 스튜디오로 구성된 도면도 직접 그렸다. 해가 지면 불빛 없이 

고요하던 이곳은 온전히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. 게다가 당시 재직  중이던 홍익대학

교와도 가까웠다.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간 구성은 처음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. 1층 작업실은 여전히 

오래되고 새로운 재료와 도구들이 산재한 곳이다. 세상의 수많은 색과 결의 나무들도 이곳에 모여 있다. 

예전에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한 작업을 이젠 많은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. 이곳에서는 주로 나

무를 다루고, 돌은 이천의 석재 공장에서 작업한다. 몇 톤이 넘는 돌을 다루려면 기중기를 비롯한 설비

가 필요하고 재료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나무와 돌을 한곳에서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 “작가에게 

새로운 작업실이 생긴다는 건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과 같아요. 공간이 커지면 그에 걸맞은 크기의 작품

에 도전하고 싶거든요. 공간에 비례하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사고와 감정의 폭도 넓

어지게 돼요.” 2층에 들어서면 보이는 큰 테이블은 그가 이런 생각으로 만든 가구다. 작업실에서 여러 사

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런 크기의 테이블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. 단풍나무와 강원

도의 돌을 조합한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이 연이어 제작을 의뢰하며 새로운 테이블 시리즈가 전개되기도 

했다. 뉴욕과 파리 등 해외 유수 갤러리의 관장과 큐레이터들도 모두 이 자리에 앉아 그의 전시를 의논했

다. 어느새 그만의 고유한 표현법이 된 먹 드로잉도 이곳에서 처음 시작하고 발전했다. 2층 한쪽에는 이

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.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나무와 돌의 자연적이고도 역동적인 힘을 표

현하기 위해 일필휘지로 작품의 형태를 남긴다. “2층은 온전한 휴식과 정리를 위한 곳이에요. 이곳에 들

2층 스튜디오 입구에는 웬들 캐슬과 시로 구라마타의 작품이 놓여 있다. 최병훈 작가가 자신이 사용하는 재료와 정반대여서 더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디자인 아이콘 가구들이다. 

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지금까지 열린 그의 전시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다. 작업실에는 오래전부터 최근의 서울공예박물관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의 도면들이 보관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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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LLE DECOR           BOOK EDITION(왼쪽) 작품을 하기 전 최대한 실물에 가깝게 제작한 목업들을 모아놓았다. 작지만 특유의 형태와 공간감이 느껴진다. 

(오른쪽) 완성 후 잘 포장된 상태로 보관된 작품들. 그 아래에는 그 어떤 상판도 든든하게 받쳐주도록 제작된 돌들이 놓여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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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층 스튜디오에 놓인 소나무, 단풍나무, 자연석이 어우러진 스탠딩 미러. 그 위에는 흰 대리석이 포인트로 놓여 있다. 지인이자 동료인 곽남신 작가의 판화 작품과도 잘 어우러진다. 

116-125 DJ05 최병훈 10p-ok.indd   124116-125 DJ05 최병훈 10p-ok.indd   124 2022. 10. 25.   오후 4:322022. 10. 25.   오후 4:32



1
2

5ELLE DECOR           BOOK EDITION

어서면 일과 여가가 분리되는 느낌이 들어요. 내가 좋아하는 알바 알토, 찰스 임스, 웬들 캐슬, 시로 구라

마타 같은 작가의 디자인 가구도 많이 놓았죠. 때때로 그들이 내 작품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도 확인합

니다. 음악은 늘 클래식 FM으로 채널이 고정돼 있어요.” 그가 최근에 구입한 가구는 조선시대 무명의 장

인이 만든 나무 장이다. 옥션을 통해 구입했는데, 장식이 많지 않고 좌우 비례가 잘 맞아서 한눈에 결정

했다고  한다. 그 위에는 전국에 돌을 구하러 다니다 우연히 만난 수석을 올려놓았다. 전통적 수석 형태

가 아니어서 더 마음에 든 작품이다.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수집한 가구와 개인 작품이 늘어가니 충

분히 넓다고 생각한 이곳도 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. 그래서 그는 작업실에서 멀지 않은 파주출판단지

의 한 건물에 수장고와 전시공간을 겸한 갤러리를 구상하고 있다. 현재의 작업실이 그의 작품세계에 또 

다른 챕터를 열어준 것처럼 두 번째 공간 또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. “더 큰 작업

실로 옮기는 것도 고민해 봤는데, 결국 이곳은 유지하고 다른 공간을 만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. 이 

작업실에서 22년간 사계절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작가로서 기억에 남는 일이 많았거든요. 이곳에 대한 

애정이 깊어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졌어요. 좋은 여행을 좀 더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랄까.” 시모 헤이

키라의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창밖에는 2층 높이를 훌쩍 넘는 나무들이 있다. 그 뒤로 자유로와 한강이 

보이던 풍경은 이제 빼곡히 들어찬 건물로 무심하게 가려져버렸다. 그는 해가 다르게 변해가는 주변 모

습이 아쉬워 계절마다 작업실 사진을 찍는다. 폭설이 내리거나 벚꽃이 만발했을 때도 아이처럼 즐겁게 

기록했다. 이제는 그렇게 남긴 많은 사진을 보며 그때를 담담하게 추억한다. “이 작업실을 만든 건 내 작

가 인생 중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.” 아마도 그의 말은 공간에 선사하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. 

(위) 최병훈 작가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인 2층 스튜디오. (아래) 자신의 작품 앞에 서 있는 최병훈 작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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